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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달팽이]
토끼와 거북이가 언덕까지 달리기 경주를 했다.

물론 토끼가 보란 듯이 먼저 날듯이 달려가다 거북

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선 것을 확인하고 자만심

에 잠시 낮잠을 잔다는 것이 아주 많이 자버리는 바람

에 분패하고 말았다.

그 후 토끼는 잠 못이루는 밤을 보내다가 피나는 노

력과 연습을 한 후 거북이에게 재도전을 신청했다. 하

지만 또 다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이번엔 다리에 

쥐가 나서 거북이의 승리.

두 번째 실패에 낙심한 토끼가 고개를 푹 숙이고 터

벅터벅 길을 걷고있는데 달팽이가 나타나 깐족거렸다.

“토끼야, 너 또 졌다며?”

달팽이의 깐족거림에 열 받은 토끼가 온 힘을 다해 

뒷발로 달팽이를‘뻥~!’찼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날, 토끼가 곤히 낮잠을 자

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1년전 그 달

팽이가 온몸에 땀 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노려보고 있

는 게 아닌가?

얼굴이 벌개진 달팽이가 토끼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 나 찼냐?”

[ 대단한 국회의원]
기업인과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이 함께 등산을 하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세 사람은 산속을 헤매다

가 날이 저물 때쯤 한 인가를 발견했다. 세 사람은 서둘

러 인가로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집의 주인이 말했다.

“우리 집엔 두 분이 주무실 방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분은 마구간에서 가축들과 주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자 기업인이 먼저 자원하고 나섰다.

“내가 마구간에서 자죠.”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 기업인이 숨을 헐떡이며 방

으로 돌아와 말했다. 

“난 도저히 그 냄새를 못 맡겠어요.” 

“좋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자죠.” 

이번에는 교수가 나갔다. 

그러나 교수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마구간 냄새는 정말 못 참겠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이 나섰다. 

“내가 마구간에서 자리다.” 

잠시 후 문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기업인과 교

수가 문을 열어보니 마구간에 있던 짐승들이 죄다 나

와 문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미국 다녀온 개구리]
미국 여행을 다녀온 개구리가 여행할 때 주워들은 

영어 몇 마디로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그때 소 한 마리가 개구리 앞에 나타났다. 

“소야,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나는 풀을 먹고 산단다.” 

“오우! 샐러드!” 

이번엔 호랑이를 만났다.

“호랑이야,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나는 고기를 먹고 산단다.” 

“오우! 스테이크!” 

영어 실력을 자랑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 개구리

가 더욱 폴짝거리며 들판을 헤집고 다니는데, 개구리 

앞에 커다란 뱀이 나타났다. 

“뱀아, 너는 무얼 먹고 사니?” 

“너처럼 혀 꼬부라진 개구리를 잡아먹고 살지!”

개구리가 재빠르게 한발 뒤로 물러서며 기어들어가

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따, 성님! 왜 그런다요?”

[기도의 응답] 
교회 신도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신도가 말했다.

“지난 일요일에 교회 아래에서 돈이 잔뜩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웠어.”

“그래, 그걸 주인에게 돌려줬니?”

지갑을 주운 신도가 다른 신도의 눈길을 피해 하늘

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직. 이 지갑이 악마의 유혹인지, 기도의 응답인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말이야.” 

[늙은 게 더 좋아]
중년 여성과 사랑에 빠진 부자 노인이 의사에게 물

었다.

“내 나이를 열 살 줄여 60살이라고 말하면 혼사가 성

사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했다.

“아니오! 오히려 본래 나이에 10살을 더 보태 80살

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